	스리랑카, 원양초계함 P627 취역



2022년 11월 2일 콜롬보에 도착한 스리랑카 해군 함대에 가장 최근에 합류한 근해 순찰함 P 627호는 Ranil Wickremesinghe 대통령의 후원 아래 11월 22일 '비자야바후'로 취역한 미국 해안경비대로부터 인수되었으며 Vessel P 627은 2022년 9월 3일 시애틀 항구에서 출항하여 약 10656해리(19734km)의 항로를 거쳐 11월 2일 콜롬보에 도착했습니다.
취역식은 콜롬보 항구에서 열렸으며 스리랑카 해군은 대통령에게 의장대를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은 해군 사령관 Nishantha Ulugetenna 부제독과 함께 SLNS Vijayabahu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의 명판을 공개했습니다. 선박을 둘러본 후 대통령은 명판을 공개했고 해군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SL Navy에 인도된 두 번째 'Hamilton Class High Endurance Cutter'인 P 627은 길이 115m, 최고 속도 29노트, 항속 항속 거리는 14000해리입니다. 또한 187명의 승무원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SL Navy의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신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배는 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불법 이민, 다량의 마약 압수를 방지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함선을 지휘하기 전에 약 130명의 스리랑카 해군 인력으로 구성된 초기 승무원은 약 10개월 동안 SL Navy의 작전 요구에 맞게 훈련을 받고 획득 절차, 유지 보수, 예정된 수리 및 설치에 참여했습니다. 훈련 및 현대화 작업을 마친 P 627은 2022년 9월 3일 스리랑카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 Julie Chung,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가안보 수석고문 Sagala Ratnayaka, Kamal Gunaratne 국방장관, Vikum Liyanage 육군 중장, Sudarshana Pathirana 공군사령관, C D 경찰청장 Wickremeratne 등이 동 행사에 참석하여 스리랑카 해군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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